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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개황

면적 912천㎢
G D P
(2014년도)

5,050 억 달러

인구
(2014년도)

30.40 백만명
1인당GDP
(2014년도)

16,612 달러

정치 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Bolivar(Bs)

대외 정책 반미 좌파동맹 추진
환율(U$기준)
(2014년도)

6.28

□베네수엘라는 매장량 기준 세계 1위의 산유국으로 석유산업이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상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2013년 3월, 1999년부터 14년간 장기집권하며 1인 체제를 구축

하였던 차베스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4월 실시된 대선에서 집권

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의 마두로 후보가 당선되었음.

□반미노선 추구로 미국과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콜롬

비아 등 인접국과도 외교마찰이 지속되고 있으나, 에콰도르, 볼

리비아, 니카라과, 쿠바 등 중남미 좌파 국가들과는 대규모 원조

공여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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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e

경 제 성 장 률

재정수지 / G D P

소비자물가상승률

-1.5

-10.4

28.2

4.2

-11.6

26.1

5.6

-16.5

21.1

1.3

-14.9

40.6

-3.1

-14.2

64.3

자료: IMF, EIU

□ 정부의 외환통제 지속 , 높은 물가상승률 , 사회불안 등으로 2014년

마이너스 성장 추정

- 2011~12년고유가와정부지출증가에힘입어 4.2%, 5.6%의양호한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석유생산감소, 생필품수입증가, 전력난으로인한제조업성장률

저하 등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베네수엘라는국제유가의고공행진에힘입어 2004년이후 2008년까지연평균

10% 이상의고도 성장세를지속하였음.

- 2013년에는 환율 평가절하로 인한 구매력 감소, 민간부문 외환거래 규제로 인한

경기 위축, 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 축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3%로 급감함.

- 2014년에는정부의외환통제정책지속, 60%를상회하는물가상승률및사회불안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 심화로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인위적 시장개입으로 인한 물가불안 지속

- 베네수엘라는 2003년 외자유출방지를 위한 외환통제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한

생필품 가격통제 정책을 도입한 이후 두 자리수 대의 물가상승률을 지속하는 등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음.

- 2013년 공식환율 평가절하(46.5%)로 물가상승률이 40%를 상회하였으며, 2014년

에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공정가격법*을 도입하고 생필품 강제 가격 인하

조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62%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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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격법(Fair Prices Law, 2014.4월 시행) : 물가통제를 목적으로 주요 소매품목에

대해 ‘공정가격’을 정부가 책정하는 정책

□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지속

- GDP의 4%에 달하는 에너지 보조금 등 사회보장성 지출을 포함한 막대한 정부

지출, 주변국에대한저가의 석유공급및석유생산량감소등으로베네수엘라는

2006년 이후 매년 GDP 대비 10%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차베스 대통령의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 역시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석유생산량 감소 및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고려

할 때, 재정수지 적자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 의존도가 높고 재정수입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하락으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받음.

-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2014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폭은 대폭 축소된 3.3%로 추정되고, 2015년 이후에는 경상적자 전환* 또한 가능시됨.

* 베네수엘라 경상수지 전망(EIU, GDP 대비 비율): (‘15) -5.4%, (’16) -0.9%

□ 비탄력적 수입구조

- 수입물품의경우제조업생산과정에필수적인자본재및식료품등의생필품이대

부분을차지하여국제수지위기억제를위한수입조정의여지가적은구조임.

□ 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 미비

-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인프라의 미비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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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인프라 부문에서 베네수엘라는 144개국 중

121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도로(127위), 항만(130위), 항공(133위), 전력공급

(137위) 등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함.

나. 성장 잠재력

□ 석유산업 투자 부진으로 석유 생산량 감소세 지속

- 베네수엘라는 OPEC회원국으로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2013년기준 , 확인

매장량 2,983억 배럴, 세계 매장량의17.7%)보유국으로 잠재적 성장동력을 보유

하고 있음.

- 석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PDVSA 수입의 상당부분

('12년 156억 달러, '13년 104억 달러)이 국가개발기금을 통해 사회보장지출과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어 석유 탐사 및 생산을 위한 재투자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됨.

- 그러나 석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PDVSA 수입의

상당부분('12년 56억달러, '13년 104억달러)을 사회보장 지출과 인프라사업에

사용하여 석유탐사 및 생산을 위한 재투자 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됨.

- 투자위축, 외국계 기업의 철수 등으로 생산효율성이 저하되면서 2006년 이후

원유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기준 일일생산량이 262만 배럴

(전세계 생산량의 3.3%)로 감소함.

다. 정책성과

□ 2014년 3월, 자유외환시장(SICAD II) 개장

-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국불안 및 투자환경 악화로 외자유출이 확산되자, 2003년

정부의 외환거래 시스템인 CADIVI(외환관리위원회)를 도입하고 그 외의 외환

거래는전면 불법화함. 그러나, CADIVI는주로생필품, 정부조달등에대해서만

외환을 승인하여 CADIVI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은 민간 암시장에서 공식

환율을크게상회하는환율로자금을조달해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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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정부는 CADIVI의승인을받지못한품목중일부에대해서높은환율을

제시하는업체에외환을배정하는경매방식의외환거래보완시스템(SICAD)을시행

하였으나, 외환물량을시장에공급하지못하여오히려 SICAD출범이후시장환율이

2013년말 80볼리바르까지급등함.

- 환율급등으로소비자물가급등, 심각한생필품부족현상등사회불안이심해지면서,

정부는 2014년 3월 민간이외환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자유외환시장(SICAD II)

을개장함. 개장첫날환율은달러당 51.86볼리바르로정부공식환율(6.3볼리바르)

보다약 8배높았음.

- 그러나 SICAD II를 통해 공급되는 외환은 전체 수요의 7~8% 수준으로 기존의

CADIVI 제도가약 80% 정도의외환을 공급할 것으로보이며, 2014년시장 평균

환율은 122볼리바르로 SICADII를 통한 환율 및 물가통제의 정책적 실효성은

가시화되지않고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e

경 상 수 지 8,810 24,387 11,016 11,944 3,293

경 상 수 지 / G D P 2.2 7.7 2.9 3.3 0.6

상 품 수 지 27,234 46,026 38,031 36,830 29,985

수 출 65,741 92,807 97,336 88,761 80,296

수 입 38,507 46,781 59,305 51,931 50,311

외 환 보 유 액 13,137 9,930 9,900 6,038 6,324

총 외 채 잔 액 97,092 111,092 134,640 137,464 143,021

총외채잔액 / G D P 24.6 35.1 35.3 37.6 27.7

D S R 15.7 11.5 13.1 19.0 24.2

자료: EIU, OECD(C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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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흑자폭은 감소

- 석유수출이총수출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어국제유가변동에의해경상수지가

결정됨.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15년 동안 계속 흑자를 기록해왔

으나, 인위적인정책개입으로국내제조업생산능력이감소함에따라생필품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0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폭은 감소추세임.

- 2011년 고유가가지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7.7%로 상승하였으나,

2012년에는국제유가상승세둔화및수입수요증가(전년비상품수입액 26.8%증가)

등으로경상수지흑자폭이 GDP 대비 2.9%로감소함.

- 2013년경상수지흑자폭은 GDP 대비 3.4%로예상되는등전년대비큰변동없으나,

2014년에는국제유가급락의영향으로경상수지흑자폭이 GDP 대비 1%까지하락

한것으로추정됨.

* 국제유가(WTI, $/배럴) : ( 13.12말) 98.42→ ('14.12말) 53.27→ ('15.1.15) 46.25

□ 외환보유액으로 국가발전기금을 보충하면서 외환보유액 급감

- 2004년 이후 외환통제와 석유수출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차베스 정부가 적정 외환 보유액 수준을 상회하는 금액을 국가발전기금

(FONDEN)으로이전시킴에따라 300억달러내외수준을유지해왔음.

- 그러나경기침체와석유수출감소로인해 2009년국영석유공사인 PDVSA의국가

발전기금 기여금이 축소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을

국가발전기금으로 이전시키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월평균수입액의 1개월분에도미치지못하는 63억달러까지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총외채잔액 증가, 단기외채상환부담 급증 등 외채구조 악화

- 정부지출증가와 중남미 좌파정권에 대한 해외원조등으로총외채잔액이지속적

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4년채무상환비율(DSR)이세계은행의외채적신호간주

기준인 18%를크게상회하는 22.9%로예상되는등외채상환부담이증가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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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적 불안

지속

- 2013년 3월차베스사망후 4월실시된대선에서집권당인베네수엘라통합사회당

(PSUV)의마두로후보가야권통합연대(MUD)의 카프릴레스후보를 1.8%p앞서며

대통령에당선됨.

- 그러나선거결과를둘러싼의혹으로야당이재검표를요청하는등마두로대통령은

정권창출단계에서부터취약성을가지고출범하였으며, 이는야당뿐아니라여당

내에서도마두로대통령의입지에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마두로대통령의지지율은 2013년 11월군대를동원해주요도시들의가전제품판매점

요금인상경위를조사하였을당시 50.4%까지치솟은바있으나, 2015년 1월현재

22%까지하락함에따라정치적위기에당면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대선 결과를 둘러싼 소요사태 발생 등 반정부 시위 지속

- 2013년에는대선결과를두고재검표를요구하는카프릴레스지지자들의반정부시위가

베네수엘라전역으로번지면서진압에나선경찰과의충돌로 40명의이상의사망자가

발생하였음.

- 2014년에는제품사재기방지를위한물품구매자신원확인용지문인증시스템을

국영슈퍼마켓에도입하는정부의수요통제노력에도불구하고,연간인플레이션

율이 60%를넘는고물가에따른생활필수품품귀현상이수도카라카스까지확산됨에

따라 폭동 우려가 증폭되며군병력이슈퍼마켓에 배치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지속되고있음.

3. 국제관계

□ 미국과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적 교류는 활발

- 베네수엘라와미국은 1999년차베스대통령집권이후불편한관계를유지함. 차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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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독자적인외교노선을주장하며쿠바, 리비아, 이라크방문등미국을자극하

는외교활동을계속해옴. 차베스사망이후에도베네수엘라가미공군관계자 2명을

스파이혐의로추방하였으며미국역시베네수엘라외교관을추방함. 또한 2013년 4월

대선결과를두고미국이야당의재검표요구를지지한다고밝히면서정치적대립이

지속되고있음.

- 그러나경제적으로는석유를중심으로활발한교류를지속하고있음. 2013년기준,

미국은베네수엘라의최대수출국(32.9%)이자수입국(28.9%)임. 차베스사후미국에

대해정치적대립각을세우면서도베네수엘라는미국에대한석유수출중단계획이

없다고밝혔으며, 미국역시베네수엘라에대한경제제재계획을부인함.

□ 중남미 반미 좌파연대의 구심점 역할 수행

- 베네수엘라는 2004년 '미주를위한볼리바르연맹*'(ALBA)을창설했으며, 2005년에는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를설립하고이들국가에시장가격보다낮은가격에석유를

공급하여중남미에서영향력을확대하는등중남미반미좌파연대의구심점역할을하

면서경제적, 정치적으로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음.

* 미주를위한볼리바르연맹:반미성향의중남미,카리브해좌파9개국연합(베네수엘라,

쿠바,에콰도르,볼리비아등)

** 페트로카리베 : 베네수엘라외카리브해연안17개국으로이루어진석유협의체로,

베네수엘라는회원국에게석유수입액의40%에대해장기금융(거치기간2년,상환기간

17~25년), 나머지60%에대해서는단기금융을제공함.

- 인플레이션급등및재정적자심화에도불구하고베네수엘라정부는페트로카리베

프로그램에대한철회입장을밝히지않았지만, 2014년 12월 IMF가아이티보고서중

페트로카리베지원중단의영향에대해다루는등향후석유외교의종식이논의되고있음.

□ 2015년 1월 마두로 대통령 OPEC 회원국 및 중국 해외순방

- 2015년 1월마두로대통령은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알제리등OPEC 회원국

방문을통해국제유가회복을위한감산촉구에나섰지만합의도출에실패함.

- 마두로대통령은금번해외순방결과카타르가수십억달러의자금지원을약속하고,

이란은베네수엘라빈곤층을위한주택건설에협력하기로했다고발표하였으나,

세부사항은공개하지않음.

- 또한, 베네수엘라의 1위차관공여국인중국방문을통해 200억달러의추가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고발표하였지만, 이역시세부사항은공개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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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신인도

□ 거시경제 불안정 심화 등으로 신용등급 하향 추세

- (OECD) 2009년정부의지나친개입주의, 높은인플레이션지속, 원유가격하락으로인

한재정적자심화등을이유로최하등급인 7등급으로한단계하향조정하였으며, 이후

등급유지중에있음.

- (Moody's) 2015년1월Moody's는최근유가급락으로인한대외재정악화에따른디폴트

위험증가및부도시손실율(LGD)이 50%를넘어설것이라는자체분석을기반으로

신용등급을두단계하향조정(Caa1→Caa3)하였음.

- (S&P) 2014년 9월 S&P는높은물가, 대외유동성약화, 정부의적시행동성부재등을

이유로신용등급을한단계하향조정(B-→CCC+)하였으며, 2년내부도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진단함.

- (Fitch) 2014년 12월Fitch는국제유가급락에따른베네수엘라의대외재정유연성감소

및거시불안정고조를이유로세단계하향조정(B→CCC)하였음.

□ 취약한 대외지급능력 조명으로 디폴트 위기설 고조

- 베네수엘라는외채규모가증가하는가운데외환보유액의급감및대외계정악화로베네

수엘라정부의부도위험에대한보증료성격의CDS프리미엄(5년만기)이2015.1.20현재

5,607bp를기록하는등디폴트를예측하는방향의시장반응이나타나고있음.

- 2014년 10월만기가도래한 45억달러규모의국채상환과관련하여디폴트위기설이

고조된바있으며, 2015년3월100억유로, 2016년2월150억달러의국채만기상환이예정

되어있어비슷한위기가지속될것으로예상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5년 4월 29일(북한과의 수교: 1974년 10월 24일)

□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협정(‘93), 외교관및관용사증면제협정(’94), 문화

협정(‘94), 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협약(’06), 사증면제협정(‘07)

□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는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와베네수엘라의교역규모는베네수엘라의경제상황악화로최근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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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523 443 236
석유 및 석유제품,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광물

수 입 115 51 15
농산물, 가축, 원자재, 기계 및

장비, 운수장비, 건설자재

합 계 638 494 251

감소하여 2013년 4.9억달러를기록함. ('11년 7.5억달러→ '12년 6.4억달러→ '13년 4.9

억달러) 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부품, 합성수지등이며, 주요수입품목은합금철선철및

고철,알루미늄, 기타금속광물등임.

- 우리나라의대베네수엘라직접투자규모는 2014년 9월말누계기준신규법인수 13건,

투자금액 6,691만달러로약 94%가제조업임.

<표 3> 한 베네수엘라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의견

□베네수엘라는 매장량 기준 세계 1위의 산유국으로 석유산업이 전체

수출의 95%, 정부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

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상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2011~12년 고유가와 정부지출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지속

하였으나, 이후 유가하락, 정부의 외환통제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201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할 전망임.

□ 2013년 4월, 차베스전대통령의후계자인마두로대통령이당선되었으나,

선거결과를둘러싼의혹등으로 정권창출 단계에서부터취약성을 보임.

2014년 들어서는 60%를 상회하는 고물가 및 생필품 부족 등으로 반정부

시위가지속되고사망자가발생하는등정치․사회불안이지속되고있음.

□거시경제 불안정심화등으로국제신용평가사의신용등급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총외채잔액 증가, 단기외채상환부담급증 등 외채구조도

악화되었으며, 외환보유액으로국가발전기금을보충하면서외환보유액이

급감하여 2014년에는 월평균수입액의 1개월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63억

달러로 추정됨.



베네수엘라 국별리포트

keri.koreaexim.go.kr

- 11 -

조사역 조현수 (☎02-6255-5712)

E-mail: hsc@koreaexim.go.kr

□전반적인거시경제불균형심화, 외채상환능력악화등으로베네수엘라의

신용도등급을 D2에서 E로 하향조정하고자 함.


